
대법원 2021. 1. 14 선고 2020다27124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]

재 판 경 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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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  문

원고,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

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빈

피고,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

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덕

담당변호사 이원희,안세환,김조영,김재훈

판 결 선 고      2021. 1. 14

원 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 2020. 9. 16. 선고 2019나10388 판결

주   문

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.



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,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,

이   유

1.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한 직권판단

피상고인이 상고권이 소멸된 뒤에 하는 부대상고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기하여야

한다(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다52657판결 등 참조).

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피고에게 송달된 2020. 10. 14.부터 상

고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지난 2020. 11. 5.에야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

있으므로,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.

2.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

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.

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앞서 든 규 정의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

수 없다.

3. 결론

그러므로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고,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,상고비용은 피고 가, 부대상고비용은

원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여,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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